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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복도로 도망친다. 숨이 쉬기 힘든지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며 계단을 내려가서 화장실로 뛰쳐 들어간다.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하고 급한듯 수돗물을 마시며 숨을 거칠게 몰아 쉬며 거울을 본다.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의 작은 움직임들조차 춤으로 보이며 자신의 모습에서도 끔찍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 그는 다시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치듯 복도로 뛰쳐나간다. 


